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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수요일06일)부터 금요일08일)까지， 
저녁 7시시작 

“또 1~라사대 녀회는 옹 천하에 다니여 

만인에비 북응을 전파하라 

믿고 셰례를 받는 사랑은 구웬을 얻을 껏이요 

믿지 않는 사랑은 정죄를 받￡리라"(막 16:15- 16). 

10월 1 6일(쉬 -그리스도인의 명칭(빌 3:15- 18) 

10월 17일(목) -교회으| 선교(막 16: 15- 16) 

10월 18일(뢰- 판결의 글짜기(올 3 :내 -

‘선교’ , 우리 모두의 사영! 
‘선교’ 라는 주제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던 정지기훈련이 이번 

주 수요일로 다쨌다 ‘선교’는 교회의 특정한 A밤0 1 깊당해야 

할 임무가 아니기에| ’선교’ 는 결코 멈추지 밀01야 하고 결코 늦추 

지 멜빠 하며 결코 게으르지 멜빠 할 것0 1기어I I 0f니 그보다 

는 충현의 모든 정지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 

게 전of.는 뿔이 되기 위해 다함께 한 재|에 모01기로 한 것이 

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인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각성하고 돌이쳐야만 효삐 

판결의 꿀짜기에 서서 반터 뼈님의 편을 선택해O멘 효떼 한 

주간 동안 새벽을 lJ~우며 충성스러운 언덕으로 달려나왔던 충현의 

성도들이여1 마음을 열고 L에오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다가g는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재 그리고 제단 숭물로 우리 

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복음의 LI필로 세상으로 보내실 주님의 

소영을가슴에새기재 

교구별 · 지역별 좌석 배치 
교구장 · 지도목사 · 전도，A.f . 각 지역장 기도회 

(오늘오후 3시 3면뻐/ 길펠리;훤/세 
특별히 이번 정지기훈련에는 죄석01 r교구별 ‘ 지역별」로 배치 

되어 있다 각 교구의 지역장들은 해당지역으로 회원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각 지역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나라를 품고 기도 

하며， 복음을 들고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 

록 7~ofAf. 0를 위뼈 교구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3때분 

에 길릴끊에서 교구장 AI.r목사 전도시 각 지역장 7~회가 

열린다 해당자들은 빠짐없이 침석하셔서 힘께 기도해주시기 바끈:빠 

구약에 나랴난 선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본혼) 

1. 구약에 있는 션교률 위한 하나님의 껴l펙 

@사무엘하 7장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전체에 중심적으로 흐르는 선교적 관 

점으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 (창 3;15), 노아를 통해서 주 

신 ‘셈의 후손에 대한 언약 (창 9:2깨， 그리고 셈의 후손인 ‘아 

브라햄게 주신 언약 (창 12:1~3)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l 선 

교적 관점은 모든 세계를 ‘축복’ 과 꺼주’ 라는 두 범주로 나눈 

다는 것을 조명하였다{창 27:29; 28:14).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 

세기 12:3에 의거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의떨 단축해서 이렇 

게 설명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싸 의로 정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힐배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빙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갈 3:8). ‘너 

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29).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신약과 구약이 복음과 선 

교를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밀봐 

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두 지파로 전개되는 이스라 

엘에게는 절대적으로 선교의 사명이 있었음을 밀해주며， 애굽 

에서의 재앙 역시 하나님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출 

9:14,16). 그리고 출애굽기 19:4~6에 나타난 언약 역시，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각 사람흙l게 하나님의 중개적인 역할을 담당 

δF는 선교적 임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대멤전 2:에. 

특권을누리기 위한선택이 아니라， 복음을전하기 위한선택인 

것이다. 

이렇게 모든 족속을 호한 선교적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은 다윗의 언믿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사무엘하 7장과 역 

대상 17장에 기록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시편 89편에 자세한 

설명과 해석으로 나타난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은(신 17:14~15) 이스 

학4님을 J(쁘시재 학는 것 (댈 4:1) 

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삿 8:4~6). 그래서 자 

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은 처음 

에는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했다{삼상 14:4η. 그러나 그의 타 

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 왕으로 삼으셨대삼 

하 7:1~잉.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맨대 

상 17:1~2) 하나님께서는 그 돗을 거절하셨고(대상 22:에， 그 

대신에 매우 놀라운 언약을 그와 맺으셨다{삼하 7:11) 바로 구 

원을위하여 믿고기다리던메시아가다윗의 ‘씨’를통해세상 

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대삼하 7:12, 대상 17:11~14). 영원 

히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삼하 

7:16, 시 89:3~4， 20; 26~29; 35~37).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익에 감격한 다윗은 기도하였 

다{삼하 7:18~1아.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속에 ‘여호와의 이름’ 

이 특별히 눈에 띄는데， 여기에서 시용된 ‘주 여호와 라는 단어 

는 창세기 15:2，8에서 아브라료에 사용했던 것으로， 그에게 한 

씨’ 를 약속해 주실 때에 부르던 ‘전능하신 주 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아브라햄게 주셨던 약속과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언 

약이 밀접한관계를 가지는 것은 사무엘하 7:19에서 “인간의 규 

례대로 하셨다”는 말씀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곧 인간을 향하 

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찌’ 를 보내시며 이루어 가심을 

보여준다. 여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 

의 몸에서 날 자식을통하여 들려지게 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옹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처 

음부터 찌’ 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선교의 중심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약속의 사람， 

메시아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모든 열방과 종족을 향 

한하나님의은혜이다 

‘총말로 형저탈}우2/71 주 얘암 E빼서 너희에꺼/구굉t끄 권연빡니 너희가 맴승l 어떻깨l 행동뼈 하빔깨 뺑시게 할 것을 월l때게 밟으L/ 곧 너희 행동는 빠 더욱 없l 할쓰라”셀전 4:1) 

데살로니가 펴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시와 엠의 수패 우"-1 주 여싸 퍼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니 

고 있던 사림들이었대살전 1:3) 그들은 매t님의 사링을 받은 형제들이요(살전 1:4), 많은 환난 기운데서 성령의 기 
쁨으로 도를 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던 믿음의 A밤털|었대살전 16)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은 ‘뻐| 

도Lf 와 ‘0f7빠를 비롯해 걱쩌에 떠졌괴살전 1에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죽은 지들 가운데서 부훨하신 예수 그러 

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대살전 11이 

이러한 믿음의 형저뜰을 항뼈 I:J I울은 에님을 기쁘시거10빠고 권면하고 있다 그렇다 ‘5에님을 7뾰시거| 

하는 것’ 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를 찾는 것’ 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6비님을 71쁘게 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들 

이들은 자기를 위해져 사는 자들이다 이러한 이들은 교회에서의 봉사와 모든 생활조차도 자신의 민족이나 목 

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지t을 7 1쁘게 하기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대롬 15:2"'3). 주 
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으며 자t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셨대마 20: 1에. 

또한 이들은 민죠플을 7밴거l of려는 자들이다 세생11서의 인정과 영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시람들을 7맨게 하 

는 X들의 마침면 외샌로 종결된다 그래"1 "Is:. 빨은 ̂r럼뭘|거171쁨을 구뻔 꼬|스도의 종01 아니라고 선 

언했괴갈 1:10), 야고보 사도 역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깅하게 말했대약 44) 그리고 of나님 

을 7뽀시게 못하는 X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01요l롬 뼈 ‘믿음이 없는 자들이대히 1에 그렇다면 S비님을 기 

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이들은 ‘올섬 f른 것을 메님께 긴구핸 자들이다 이들의 7 1~ 빽은 오직 주의 나라와 의(훌이대왕상 3:S'v 
10) 또한 이들은 자기 생휠에 얽매이지 않은 자 들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미 값으로 자불된 주의 소유임을 아는 
X털이며(딩후 찌 오직 of나님의 편에 서는 X털0 1괴고후 6:14"'1끼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X엠을 버리고 

근{I과 의로움과 경건힘으로 세싱을 사는 자들이대딛 2:1낀 그리고 이들은 몸을 거룩하게 신 제사로 드리는 자 들 

이대롭 12:1이. 해4님의 이름을 ξ팅하며 감사힘으로 하나님을 더욱 71쁘시게 하는 자들이대시 69:3(ìv3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어|매| 주시는 약속 

주께서는 자t을 기쁘게 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닮H 주시고'(요일 3:22), 그들에게 명영한 이름을 주시며’씨 

56:4"'5), ‘그리스도를 띠를 수 있게 하신대마 26:39). 그리고 하나님꺼써는 이들을 통해서 땅 끝가지 복음을 전하 

는 l증인’으로 삼으신대행 1:8). 

진실로 주재는 서|상의 소왜| 휩쓸리시지 않으셨다， 세상 A밤들의 요매| 흔들리지 않으셨으며， 마귀의 유혹 

에 넘어지지 않으셨다 오직 세싱에 겨|사는 동안 해」님께 기쁨을 드렸던 사랑하는 아들이셨다 그 분은 고난의 쓴 

죠별 마실 때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of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영흔에 나의 기뽑 대t때|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하게 i뮤는 일 

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가를 간절히 구하는 일이다. 



@ 2002년 10월 1 3일 

Something 
great 

happened 
In 

Antioch 

Acts 11:19-21 

" ... And the hand 

ofthe Lord 

was with them 

and a larηe numberwho 

believed turned to the Lord" ... 

주만흥현 

Sermon for next week 

These three short verses speak abmt 
something special , something incredible, 

something great that happened in Antioch. For 

the very first time in history, they Gospel was 

preached to Gentiles. Prior to this spectacular 

event , the book of Acts tells us that Philip 

preached to the Samaritans in the city of Samaria 

(8 :4&5). Samaritans were a mixed people, half 

Jewish and half Gentile. Other believers were 

preaching, but to Jews only. In chapter 10, you 

find Peter involuntarily preaching to Cornelius, a 

commander in the Italian cohort. Cornelius was a 

semi-proselyte to Judaism , accepting Jewish 

beliefs and practices but stopping short of 

circumcision. He feared God and was anxious to 

hear the Gospel. What ’s different about today ’s 

Bible verses is that certain believers didn ’ t go 

straight to the Jews or Samaritans, but voluntarily 

came to the Gentiles .. Indeed, something different 

happened in Antioch. 

Three different steps were taken to prepare for 

the spreading of the Gospel. First it was preached 

to the people who were half-Jew and half­

Gentile . Then it was preached to those who 

wanted to hear. Finally, it was preached to those 

who didn ’ t know anything about it. My friend , 
the purpose of the church is not to wait for the 

invited , but to go directly out and find them. 

That ’ s how and why the Christian church 

multiplied itself throughout the world. It’s here in 

these small ' verses that the greatest thing 

happened in history. When you analyze the 

situation, you can see that persecution brought 

scattering, but the scattering didn ’ t quiet matters . 

Instead , believers preached , not from human 

communication but from the power of God 

working through and within them. The preaching 

of God ’ s Word through His Spirit made them 

great witnesses. When you really look at the 
persecution, evangelism, power, and witness that 

took place in the early church, you can see God ’s 

plan for salvation. 

Stephen, the fIrst martyr, was stoned to death 

outside of Jerusalem because of his great faith. 

He was full of God ’s grace and power, as can be 

heard in his last sermon (7: 1-53) and seen in his 
dying words (7 :59&60), “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and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His death caused Christ’s people to scatter 

away from Jerusalem, “ So then those who were 

scattered because of the persecution that occurred 

in connection with Stephen made their way to 
Phoenicia and Cyprus and Antioch,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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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s this day still under persecution. 

The persecution and scattering of Christians 

led to evangelism. Believers began speaking to 

the Greeks, speaking about the Lord Jesus , “ But 

there were some of them, men of Cyprus and 

Cyrene , who came to Antioch and began 
speaking to the Greeks also, preaching the Lord 

Jesus" (v. 20). Until this day, believers were only 

preaching to the Jewish crowds. Now, for the first 

time , the fulfillment of the Lord ’ s command 

began, “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50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 all that 1 commanded you; and 

10, 1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 9-20). Amen. Finally, the Gospel is 

preached to the Gentiles. The start of worldwide 

evangelism is begun! The great happenings in 

Antioch became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future. In essence, Antioch became the center 

from which all missionary endeavors prospered. 

The key to the successful evangelism of the 

early believers was in the power they possessed. 

“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a 

large number who believed turned to the Lord" 

(v. 21).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Isn ’ t that power? A lot of people cam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of the power invested 

in God ’s children. Who were these people? They 

were the kind of people who worshipped idols, 
different gods. What happened to them? They 

heard the Gospel , believed in it, and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y 

became born again Christians. Praise God! That ’s 

why the Gospel spread throughout the earth. 

A wonderful thing happened when the 

Jerusalem church heard this news.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and Barnabas called on 

Saul. What great witness took place! Together 
they preached for an entire year, “ And for an 

entire year they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considerable numbers; and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 (v. 26). One year is 

actually not a very long time for the work they 

had to do , but great blessings from God came 

upon their time. And , right here, believers got 
their name-"Christians" . The Bible doesn ’ t 

mention the names of the men from Cyprus and 

Cyrene who first witnessed to the Greeks in 

Antioch. We don ’ t even know how many there 

were, but we do know they were true disciples , 
true missionaries. We do know they were the 

ones who first preached to the Gentiles. As such, 
the church of Antioch was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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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11:19~21 

“ ... 주의 손이 

그들과함께하시매 

수다한λ뺨01 

믿고 주께 폴야오더라" 

갑성관목샤 

주민흥헌 

다음 주일 셜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이방 땅 
오늘의 짧은 본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매우 특별하 

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 

은 역사상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 

다 물론， 사도행전은 이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기에 앞 

서，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을 전한 것에 대하여 맴주고 있습니다(행 8:4~5 ， 사마 

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속으로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도 베드로가 맘에 내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 

에 사는 ‘아달리야대’ 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 

게 가서 전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고넬료는 유대신앙 

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로 절반은 개종한 사람이 

었습니다 그는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듣고 싶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 

른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유별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 
떤 신자들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않고， 자 

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뭔가 다른 일이 안다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전파의 세 단계 

복음전파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 

니다 그리고 나서는 듣고 싶은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지들에게 전 

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초대받은 자들 

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 

가서 찾아 데려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회가 전 세계에 걸쳐 성장하게 된 과정이요 이유인 것입 

니다. 그 핵심이 이 짧은 구절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 

황을 분석해 본다면 핍박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흩어지는 것 

은그리 큰문제가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은흩어 

져서도 설교했습니다 인간적인 의사소통으로써가 아니 

라 그들 t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 

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A로 그들은 위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핍박과 전도와 권능과 증거를 볼 때 우리 

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자들로말미암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그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예 

루샘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 

막 설교와 유언에서 잘 나타나듯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와권능으로충만했습니다. ‘주예수여 내 영혼을받으시 

옹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59~6이.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 

터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꽤에 스데반의 일 
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 

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히는데” 

(19절). 핍박은 복음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나타났습니다 교회는소멸되거나사라지 

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 

회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 

다 복음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핍박으로부터 출발했으 

며 오늘날에도 핍박 아래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3일 @ 

선교의발판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F아 흩어진 것은 전도로 이어 

졌습니다 신자들은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 

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나"(20절). 당시에 신자들은 유대인에 

게만 전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주께서 명 

령하신 바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 

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쉰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볼지어다내가세상끝날까지 너희 

와항상함께 있으리라”따 28:19~2이. 아멘. 마침내 복 

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위대한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역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안 

디옥은 모든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한 선교중심 

지가되었습니다 

주의 권능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신지들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 

던 비결은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권능 때문이었습니 
다 “주의 손이 그들과함께 하시매 수다한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 

니다 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께 다기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은 우상과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 

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 

다. 힐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세%벼l 퍼진 이유입니 

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름다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 

로보냈고바나바가사울을부른것입니다 이얼마나엄 

청난증거입니까?그들은한해동안함께전도하였습니 

다 ‘둘이 교회에 일 년간모여 있어 큰무리를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26절). 사실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비해 

일 년은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 

운 은혜가 그 시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자들 

은 그리스도얀 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헬라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 

신 전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며， 그들이 진짜 제자들이거나 선 

교시들이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은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 

실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선 

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특별한 신지들 

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나 명예나 존경을 바라지 않 

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교회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올라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은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하나님의 영원한책에 기록 

되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말 

로중요한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증거는안 

디옥을 기독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기독교 도시로 바 

꾸어놓았습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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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지 

최초 우리의 계획은 ‘르보브’ 라는 도시에서 문화와 격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호 · 노방 · 초대전도 퉁의 사역을 하려고 했었 

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만나는 군인들마다 불 

심검문을 요구하며 우리들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즈그라트’ 라는 곳에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집시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기로 했다. 

우즈그라트의 집시촌이 워낙에 빈민 지역이라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곳이다 보니 군인과 경찰의 손이 그곳까지는 미치 

지 않았다. 아무도관심이 없는곳이었다. 우리의 최초계획과조금달 

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 곳으로 보내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집시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접촉점 이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자 우리의 사역은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 

게 진행되었다. 집시촌에서는 1, 2, 3지역으로 나누어 전도를 하였고， 

폐결핵 병원， 집시촌 학교， 고아원 동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르보브에 있을때는사역이 계속막히는느낌이었는데 ， 이 곳에서는모 

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늘 돕는 자들이 나타났다. 대원들은 사역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놀라워했다. 가는 곳마다 집시뿐 아 

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는 모습과， 집시촌과 폐결핵 
병원 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 받고 새 소망 

을 갖는 놀라운 광경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돗이었던 것이다. 이 

곳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꺼리는 곳이었고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곳 

이었다. 우리도 오고자 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도 하나님 

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원들 모두가 함께 느낀 사실은 이번 선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 선교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고집하고 아쉬워할 때 

는 장애물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고 따라가니 마치 물 흐르 

듯 순조로웠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제702호 

, 、‘.、- -‘ 

일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이 하신 일이라고. 

“전교 가도화로 모압J./ 다” 

2002년 1 . 2차 단기 선교에 700여 명의 성도가 파송되어 

복음을증거하였습니다， 

금번 3차단기 선교단을파송하기 위하여 기도로준비하고 있으니 ， 

파송될 3차 단기 선교단과 복음이 전해진 1 . 2차 단기 선교 사역지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로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을벌리훌 

시간 : 주일 오후 4시-4시 40분 

자걱 / 1) 1 . 2자 단기선교를 다녀온 자 2) 3차 단기 선교를 준비마는 자 

3) 신교에관심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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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만 해도 자국어 성경을 가진 민족이나 종족들은 서구 몇 나라를 제 

외하고는 별로 없었다. 1900년 이후에야 성경의 주요 부분이 1 ，000가지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번역 선교회 (Wycliffe Bible Translators; WBT)에 따 

르면 전세계에 약 5 ，000개의 언어가 있고 아직도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3 ，000여 개의 언어들이 있다고 하니 ， 아직도 우리가 해야할 사역이 많이 남아 있 

음을알수있다. 

성경 번역이라는 직업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번역 선교회 

(Wycliffe Bible Translators; WBT)의 설립자 윌리암 캐머른 타운센드(William 

Cameron Townsend)이다. 캐머른은 대학교 때 선교의 도전을 받아 남미 성경 판 

매원으로 자원한다. 그는 20만 명 정도의 킥키뀔( Cakchiquel) 인디안이 살고 있 

는 지역에서 스페인 성경 판매를 담당했는데 그 모든 일이 헛일처럼 느껴졌다 스 

페인어를 모르는 그들에게 스페인어로 된 성경이 나눠주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 

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나눠주는 캐머른에게 다음과 

같이 묻곤하였다. “당신네 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우리말도모릅니까?’ 이런 

상황은 캐머른으로 하여금 번역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언 

어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가， 동사 하나가 수천 가지로 변화되는 킥키뀔 

인디안어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그의 기나 긴 노력과 아내의 

도웅으로 10년 만인 1929년에 킥키뀔어 신약성경의 번역을 완료하였다. 그것을 

기점으로 그는 번역 사업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위클리프 캠 

프를 설립하였다. 큰 포용력을 가진 캐머른은 위클리프 캠프의 성경 번역 사업을 

인종 · 성 · 이념 · 교파에 의해 제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당시 그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고 많은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선교지 원주민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다. 성경은 

선교사들처럼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 받는 일도 없다 이런 확 

신과 믿음이 그로 하여금 성경 번역 사업에 일생을 전념케 하였고 72세의 노구에 

도 러시아어를 배우는 열의를 발휘하게 만든 열정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새로운 선교 영 역을 제공하였다. 

(루스 터커의 i선교사 열전’ 에서) 

구속주(救購主)1~ 되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성경에서는 ‘구속(救觸)’ (redemption)이라는 또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상업적 용어인 이 ‘구속’ 이라는 말은 기본적으 

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로서 ‘속한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구속의 이미지로 생각할 때， 그 강조점은 우리가 비 

참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게 만드는 것에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목’ 이 십자가에 의하여 진정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 

노에 초점을 맞춘다면， ‘구속’ 은 십자가에 의하여 죄인들이 속함을 받아야 하는 

바， 죄인들의 궁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저당 잡힌 재산을 

회복하거나， 도살자에게서 동물을 건져내거나， 혹은 사람을 노예 상태나 심지어 

죽음에서 구해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값을 누군가에게 지불해야만 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속전에 관한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난 

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옹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 

고자기 목숨을 많은사람의 대속물로주려 함이니라”라고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막 10:45). 이 말씀은 우리는 포로 상태에 있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오직 속 

전을 지불해야 하는데 ， 그 속전은 다름 아니라 메시야 자신의 생명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이미 몰수된 상태에 있으며 그러한 우리 생명 대신에 그 

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하기 위하 

여 지불하신 비싼 값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그 

의 ‘피’ 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 즉 우리를 ‘구속’ 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 

유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 

으니 그런즉 너희 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 : 18-2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바로 이 ‘구속’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개념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 떤 사람이나， 다른 어 떤 것들에 종 노릇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직 이제 

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를 위해 사는 참된 자유인이 된 것이다. 

(이성욱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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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벤전 1:6), 

우리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감사하 

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저번 

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갔을 때 얼마나 많이 마음에 방황을 하였 

던가? 현실적으로는 아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속 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주셨다. 이 얼 

마나아름다운삶인가! 

“너희 믿음의 시 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멤전 1:7), 

통기들 중에는 3수생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도 잘 나오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수 

련회와 여러 행사에도 잘 참여하려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동기를 볼 때 마다 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에 흐뭇한 마음이 든다. 어려웅에 처할 

때 ， 자신의 참 믿음이 드러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것 같다. 힘들 때일 

수록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 

나실 때에 칭찬과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벤전1:8) ， 

하지만 그럴 때에도 감사하려면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에 많이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살아 가면서 웃으면서 지내는 날 만은 아닐 것 같 

다. 살다보면눈물날 때도 있고지치는날도많을것같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기 

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같다. 당장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 

람이 되고 싶고 기도 많이 하는사람，내 기도만하는 게 아니라주위에 어려운사 

람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루 

하루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해야 겠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벤전 1:9), 
구원의 소망! 믿어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대학부 내에 

서의 기도제목이 되었으면한다. 

“무홈 ~I 벌반한 캔보다” 

박원 영 (대학부교사) 

생활에 한 번 쫓기기 시작하면 생각이 좁아지고， 불 

안과 걱정이 엄습하며 ，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일 

쑤입니다. 저 역시 대학생활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 
항상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던 제 자신 

을 볼 때면 일의 결과를 보고서도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 

이 남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제 삶을 제대 

로 이끌어 가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에서 남이니라" (잠 4: 23) 

얼마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사는 것’ 에 대해 제대 

로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제 삶 

의 현재에 대한 심각한 반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 
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 

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 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make 

our home with him)" (요 14:23),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 

로 가셔서 언젠가는 그들을 영접하실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처소를 준비할수있다고하십니다. 

결국 전 제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되신 그 분께 제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 속 여기저기 어지럽게 채워져 있는 것들을 향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신 사랑으로 제게 오셔서 보잘것 없는 제 마음에 ‘처소’ 를 

삼으신 그 분만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다시 한 번 고백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알게된 사실， 제 영혼에 분명 

히 일어난이 사실을전평생 놓칠수없을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 

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all understanding)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빌 4:4-7) 

앙t도.!!.I 중운 준i:Jl강71 

죽01가는 사람들과 남아있는 것에 대한 잡착 

본 난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가 받아들여야 할 죽음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천국과의 연결이며 ， 영생으로 가는 통로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가장크게 빛을 비출수 있는 기회이며 ， 살아있는동안의 신앙이 참이었는지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구체적으로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주간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인 우리， 즉 성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궁극적 

으로 해 주어야 할 일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임종시간에 

도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주장하여 마지막순간까지 빛의 역할을감당할수 있도록하는것입니다. 필자는죽어가는사람을찾아다니며 취재했 

던 경험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 살아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환자의 강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지를 보았습 

니다. 반면에 끝까지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울며 기도하고 원망하다 처절하게 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처절하게 집착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본인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돌보는 자의 신앙 문제가 릅니다. 돌보는 자들이 ‘기도하면 살아난다’ 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은 자신들 

의 무력함을 소외감으로 느껴， 남아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기면 말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을 확장시키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기도하여 살리시고， 기도한 히스기야를 살게 해 주 

신 적은 있지만， 그것이 공식처럼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요구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덤후 4:18) ,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살겠소’ ‘당 

신은 죽겠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그저 함께 있어줄 수 

도 있습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말이죠 이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으로 우리 

는 그 거룩한 진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감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철저히 내 맡기는 위대한 싸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꼭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듯 대화하고， 기도하며 ， 축복해주고， 어루만져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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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못에서 
10교구이성욱목사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표현합니다 구세주로，기쁨을주시는 

분으로， 빛이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참 생명과 안식과 은혜를 

주시는분으로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분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라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믿는 자에게 실제로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기쁨을 주시며， 빛으 

로 나타나시고， 참 안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물이 동하 

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 임을 잊고 ‘물이 

동한다’ 는 현상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하느냐7’하고 

물으셨을 때， 그는 병이 낫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연못으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 목표상실은 주를 의지하지 않음에서 온 것입니 

다. 예수님 이 능히 병을 고칠 만한 것을 알고 의지했다면 병 낫기를 원한다고 말했 

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병 낫 

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기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7’하고 물 

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병자가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었습니다 

우리도 이 병자와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하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 

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에만 가능 

합니다. 구역예배와 우리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병자가 예수님보다 연못을 

더 의지한 것처 럼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모임 , 다른 기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 
니까? 기도는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렇듯 그는 믿음이 없는 병자였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병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완전한 긍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그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고 하셨을 때 

병자는 바로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입 

니다. 귀머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머거리가 듣고스스로판단하여 귀가 열렸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말 

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갑자기 믿음을 키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 

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긍흘하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긍흉하심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신적인 권능입니다. 
구역원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 

하려하지 마십시오. 복음 자체， 즉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십시오. 병자가 주를 의지 

하지 않고 연못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갖고있던 지식이 주를 앞섰기 때 

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버려야 완전한 주의 안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권요셉기자) 

j켠다곰주일한송 

383장 “환'Lf:i!f 핍박 중Off도 ”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버 (Fredrick W.Faber , 1814-1863)가 1849년에 작시한 것으 
로， 히브리서 12장1절의 ‘허다한 증인들’ 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찬송이다. 그들 

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 ‘인 

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허다한 사람들의 유산이다. 참형을 당한 바울 몸에 무거운 돌을 달아 물에 빠 

져 순교한 심포로사， 불 속에서 순교한 폴리캅과 같이 ... 

1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상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겼l네 

2절 옥 중에 매인 싱도나 앙심은 자유얻었너/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엉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겼l너/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겼l네 요l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2/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겼l네 

3박자 곡의 부드러움이 있으나 각각의 음마다 가사를 소리에 실어서 노래해야 하 

며 ， 각 프레이즈(모두 4마디 씩으로 구성되어 있음)는 정확히 지켜서 노래한 후 숨 

을 쉬도록 한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찬 

송되어져야 할것이다. 
(찬앙위원회) 

+앙효슬 

2교구 암~l현 잡샤(여'52세) 난소암 말기로 미국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료 

가 불가능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평안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기도해주세요 

3교구 최종배 잡샤(납58세) 간암 초기로 지난 목요일 수술 받았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11교구 이정자 권샤r여77세) 심장이 좋지 않아 입원 중입니다.MRI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1 7.교구 삼소닥 성도(남72깨 위암으로 통증이 심하고， 체중도 급격하게 줄었으 

며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양장수 성도(납68세) 안(눈)암으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치료를 믿음으로 잘 감 

당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창숙 정도(여76세) 폐혈증으로 입원 중인데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건 

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9교구륜동호r남16세)사랑부 형제인데 심한 경기 (Shock)로 의식을 잃어 3주 

가 지나도록 혼수상태입니다. 빨리 의식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또 부 

모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하f천우 \? ~얻는l 앙도를 소개합니다 

1남 2녀를 둔 부부입니다. 남편 허천우 성도는 요리연 

구가인데 ， 성도7} 개발한 해물모듬찜。l 지금은 흔하게 

대하는 음식이지만 15년 전에는 대단한 인기였다고 합 

니다. 아내 임영님 성도는 세례교인으로 교회 다닌지 

6년 가량 됐습니다. 허천우 성도는 55년을 살아오면서 

마음 속 깊은 곳의 양심을 저버린 삶에 대해 죄사함 받 

기를 원했고 교회에 나오면 용서도 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던 중， 어 려움을 당했을 때 물질적 , 마 
음적으로 도웅을 준 충현교회 집사님의 전도와 헌신을 보며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에 나오던 날， 언제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 

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목사님 이 전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신앙 

생활하기 전에는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 

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 

활속에서 느껴집니다. 매주일 새가족부집회에서 기도해 주시는담임선생님이 기 

억에남습니다. 
(효펙정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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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귀염둥이 태석이가 두 살 때인 98년부터 우리 가 
족은충현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서 20분 거리이지 
만， 아이가 어리고， 내가 나태해서 주일이면 영아부와 대 

예배를 시간에 겨우 맞춰 나가곤 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이 충만한 구역장 L집사님을 만나고 일어난 변화이다. 

금요일이면 구역예배가 기다려지고 재미있었다. 어느 날인가 새 

벽예배에 나가고싶다고 했더니 L집사님께서 집까지 차를 몰고 오셨다. 그렇게 시 
작한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다. 집까지 
시시때때로 바래다주곤 하시던 L집사님을 생각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 

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회에게 더하시리라" (녹12:31) . 라는성경 말씀의 깊은돗을깨달았다. 새벽 
기도， 구역예배 ， 수요예배 ， 목요성경공부， 금요집회 ， 주일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모 
든 말씀들이 나 자신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어느 선배가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 
다. “성경을 읽어봐. 정말 달더구나” 학생시절 나 자신은 말씀을 느껴보지 못했기 
에 이 표현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다. 

2년 전 유아부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늘 부족하고 의심했던 내가 교사 
가 되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준비 된 자의 모습은 달랐다. 
봉사할 때의 선생님들은정말주님의 마음을본받으려는 자의 모습이었다. 나도교 
회 울타리 안에 그냥 서있고 싶지 않았다. 적극적인 예배 참여와 봉사할 곳을 찾는 
다면 기회는 많은 것 같았다. 다만 현실에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리라 
2002년은 너무 감격적인 한 해다 고령이신 시부모님께서 결단하시고 교회에 나 

오셨다. 주일 아침이면 댁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는 기쁨이란 이루 말 
할수없다. ‘내가너회에게 이르노니 이와같이 죄인하나가회개하면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인 아흔아흡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녹 15:7). 하나 
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 하나요. 그렇 
게 계속 하나님께 되묻는 순간순간이 정말 감사하다. 
삶속에서 항상물음표를 던져주시는하나님. 또한 말씀과 기도로해답을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사는 게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해요. 

최성님(유아부교사) 

쇼 Zf￥ 승 (Jonn) 숭 vl떻데 01} 숭 7낀잉1(-? 8 

어느 학자가 요한복음은 “한 소년이 족히 걸어서 건너갈 수 있으나， 동시에 커다란 동상 

이 헤엄을 쳐야 능히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호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Leon Morris’ 요한 

복음， 생명의 말씀사). 이것은 요한복음이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처음 믿는 이들에게 알맞은 책이면서 ，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 
도인들에게 많은 연구와 묵상을 필요로 하는 성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으 

실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목적을 기억하고 읽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마다 목적이 있지 
만， 요한복음은 그 기록목적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목적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니라" (요 20:31).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인데 ，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를 믿음으로 그 
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논 것’ 입니다. 그러나까， 이 두 가지 목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나 교훈이 말하고 싶어하는 결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께 
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 구절을 연결시켜보시면 ，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마치 방정석처럼 결론을 알려주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이 

치인것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독특한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 우선 “나는 ·이 
다" ( ‘1 am .. . " )라는 표현입니다(이 표현은 출애굽기 3: 14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라) ‘lAMWHOI 빼’). 이 표현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어 
투로서， 요한복음에서 모두 일곱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적 
이나 어떠한 사건， 또는 특별한 계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o}들’ 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과 연관 
되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나는 

... 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과 연관된 사건이나 문장의 전후(前後)에 기록된 계기 
를 살펴보시고，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 (출표}국 지되 

시·펀·욱·장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각종 기계설비 ， 교통수단， 대중 
매체의 최신 경호뇨을 따르지 않고는 도태될 것이라는 압박이 우리의 목을 조여 용니다. 현대인 
들은 이를 쫓고자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합니다 모든 탐색과 해결，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록 선한 것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지루하고 미련한 것이므로 다%댄 삶의 변 
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구속의 계획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 
을 사는 지들을 ‘제자 (弟子) 또는 ‘순례자 (젠禮者)라고 합니다 제자는 ‘일생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바 할 자 란 뭇이며， 이런 자들은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즉 천국 
을 호t하기 때문에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정의 ‘길’ 이 되시며(요 14:5-
6) ,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120-134편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결묘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강]-(懶씨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로 불리는 이 찬송들은 시편 120-134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히 

브리인들은 일 년에 3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며 그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찬양했는데， 이 열 다섯 편의 노래는 
제자로서의 일상을 접어 두고 삶의 터전을 떠나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순 
서대로 불렀던 노래로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훗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14) 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곧 이 시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 
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정 중인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방향 감각을 갖도록 해 주는 

찬송입니다. 

시면 120면 

‘회개’ 의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궤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궤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템나무 숭불이리로다 

메섹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회평을 원할 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시 12이. 

시편 120편에는 풍부한 서정성 따위는 없고， 오히려 마음이 영 불편해지는 이픔이 배어 있 
습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경쟁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안식이 없고 늘 싸움으로 들끓습니다. 
사실상 세상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 온 것과는 다릅니다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더 나 

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립적이고 태생부터 선하며 자유롭게 태어났 
으며 두뇌 ， 노력， 시간을 좀더 투자하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러나 그와는 정반대의 증거들을 겪으면서도 경쟁의 셋바퀴를 돌리는 거짓밀의 유혹에서 벗어 
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달이 나고， 원망이 쌓 
여 분노가 커지고 이것은 폭력으로 분출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자신 

의 창조와 구속 사역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모든 거짓은 폭로되며 ， 이 때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 
함으로써 범죄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분을 믿고 그 사랑에 응하여 명령을 따름으로 새 생명에 참여함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궤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 짓’ 이라는 고통스런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인간의 거짓된 입술과 궤사한 혀는 자 
신에 대해 말할 때에 하나님에게 근거한 정체성을 삭제해버리고， 세상을 논할 때도 세상을 만 

드신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며 ， 우리의 몸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것이 성령의 전爛이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 
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여 ，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거짓말， 하나님을 무시하 

는 자(者)로부터 우리를구하소서. 
(다음주에계펀 (엄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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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석 

2002년도빼5찌획흩셰례식 안내 모임 징소 양규집사액(ft 54Uæ2) 장소 교구모임장소 

9 베드로4지회 월예회 잉힌써 1찌회월례회 
1 징로월요새벽기돼 일시 : 19일(토) 18:00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14일(월)새벽기도희후 ￡ht ‘ 박순기 집사댁(ft 5건4707) ~ 재2교육관 402호 
징소‘베다니홍 10 베드로5지회 월폐회 24 에스더 9): 1회 월례회 

2 인수집사회회왜벽기돼 일시 18일(금)22'ß 일^I ‘뼈(댐주일)교구모임후 
일시 15일(화) 새벽기도회 후 징소 기도원(부부동밴 ~ ‘ 에다니훌 
징쇼’에다니훌 11 베드로 16지회월례회 엉 어L스더 10지회 월례회 

3 전도위원회월례회 일시 ‘ 1첼(혜 l뼈 (뷰모임) 일시 뼈(댐주일)교구모임 후 
일시 오늘IO:IO g앙;윤상칠집사댁 ght ‘교육관 2:l1호 

~ 선도위원회 회의실 (인덕원삼성@ III-I 26 어버 1따|회월례회 

4 경질전도회월려회 ft OIl꺼깐11ffl)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오늘 15:'ß 12 ，핸f 1지회월예회 장소 ; 제2교육관 ))3，호 

~‘에다니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7 어ι데π1회월례회 
5 학원전도회월례회 S앙 교육관뼈호 일시 ‘ 오늘교구모임 후 

일시 ‘오늘 12:2:l 1 3 효배2지회월려회 징소‘채꼬육관4층 
S안 ‘ 학원선도회실 일시 ‘오늘교구오염후 28 루디아 1찌회 월려회 

장~‘교육관'ßI호 
‘-

일시 ‘ 오늘교구모잉 후 
14 효JLl 3지회 월려호| 징암:제2교육관뼈호 

냄￥J도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9， 루디0 1 16지회월려회 

장소 아엔홀 일시 14일(월) 1때 

1 H떨21'1회월례회 15 효에4지회월려희 g앙 유정선집사댁 

일시 : 오늘교구모임 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ft 031-392-S934) 
징소 교육관'ßI호 장소‘햄뷰실 30, olêlOf 21' 1회 월례회 

2 바울5지회월례회 16 힌벼5지회월예회 일시 ‘ 15일(화)10:00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일시:오늘교구모임후 E앙;구찬양위원회실 
g앙 간사실옆소회의실 징소 학원선도회실 3101ê10f에회 월례회 

3 H떨6지회월예회 17 힌에6지회월례회 일시;깅일(회) 11:00 
일시 ‘앨(댐주웬 15:00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ghi ‘ 장혜선 집사액(ft앤}íW2) 

징~‘교해때I호 징소 교육관 401호 320 1ê10f10지회월려|희 
4 H떨 찌회월려회 18 효|메}π1회월례회 일시 15일(화) IO:'ß 
일시 뼈(댐주웬교구모임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양‘ 영락기도원(ft Ol6-i'J)-뼈) 
g앙 교육관 I{JJ호 g암‘교육관 I{JJ호 330베이 1찌회월례회 

5H덜 13지회 월배|회 1 9 효꾀8지회월례회 일시 17일(왼 11 :00 
일시 뼈(댐주일)교구모임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ght 하매숙집사댁(용인구성융 
짧유치원 g안‘교구모임장소 보정리행원마을동아솔레시 

6H떨 14A때월례회 m 효배9지호|월례회 티@ 1<br03 ft어1-1jÍ)S4η) 

일시 오늘교구모임 후 일시 ，오늘 1 5:00 
ghi 저 2교육관뻐호 g앙‘버l다니훌 열 세 

7 바울1π팩월례회 21 ，~때 10지호| 월례회 

일^I: 오늘 15:00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1 신묘임씨 
~ 재꼬육관4층 S암 교구모잉장소 암규 집사 모진， 01순일 권사익 

8 버드로2지회월예회 z 핸f 14지회월예회 시모， 17교구 매화구역 / 9월 앨 
일시 깅일(화) 19:00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별세 ， 9월 n일장례 

충현중보의창 날찌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써|례자 장소 l 

1교시 생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0월 13일 15:00-15:50 (정진호옥사) 309호 (서광진옥사) 304호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50 (노경욱목사) 309호 (여국근 옥사) 304호 

l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헤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30육1호관 I 
1 0월 20일 15:00-15:50 (고광환목사) 309호 (이수근목씨 304호 (안창덕 목사)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 답 

교구별 
16:00-16:50 장소 장소 

10월 27일 
찬앙예배 성인학습 세례식 (저녁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 에다니훌) 

(주일) 세례식 
L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 

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 

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 

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 

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 

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 

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 
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넬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 

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 

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 

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 

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 

어져가게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 

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 

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S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되게하소서 .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2 오선진 성도 

박영숙 성도의 남편， 오순영 성도 
의 부친， 강윤경 권찰의 시부， 꼬 
구천호l구역 / 5일 별세， 7일장례 

3 이헬집시 
최혜숙 집사의 남편， 13교구 원미 

구역 17일별세， 9일장례 
4 최수영집시 
김영숙 권사의 남편， 5교구 목련 l 
구역 / 8일 별애 ， 10일장려1 

↑샌，뻐괴 I↑옹i대"-

2/생흔t탱 

르네상스t탱 결온 

1 ， 0 1문용 권이기웅 집사l 김경자 집 
사의 아들， 1 7교구)과 진현정 앙 
(진준형 씨， 황혜경 집사의 딸， 영 
락교회) / ?fJ일(토) 12:00 ， 섬유센 
터 17층， ft 5갱4COO 

2 이형선 뀐이강보 씨， 권성자 씨의 
아들)과 김영숙 앙(김기태 씨， 오 
덕수 권사의 딸， 8교구) 126일(토) 
1 3:00， 늘봉공원 

상싱 녁 

맨판뺀]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때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회， 외핵동시용역 예얘) 

W 오후 1 :(뻐외국어동시용역 예메 본 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떼 

찬앙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I 요션 11 :00 Il 오후 7:00 본 당 

금 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 도회 오전 5:00 본 당 

E휠많뿔뭘핍펴렬-

1 층 좌석 배치 

감=그 
1교구 2교구 
1지역 1지역 

2지역 2지역 

3지역 3지엌 

4지역 
4지역 

5지역 
5지역 6지역 
6지역 7지역 
7지엌 8지역 

8지억 9지역 

9지역 1 0지역 

10지역 
11지역 
12지역 

11지역 13지역 
12지역 14지역 

7교구 8교구 
지역 1지역 

2지억 
2지역 

3지역 

3지역 4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5지역 7지역 

6지역 
8지역 

9지역 

7지역 1 0지억 

댐냄 

’ 1 -2교육뮤원회애/욕안교시흩은 안드시 2증XI징좌석때밍이주:A/lIII/링니다. 

’ 즐석g에는교구， 교시， 잔앙대등X~Iι'01 욕얀모든부'M. 1//.크6때 주A/lIII/링니다. 

’ 신링안0/18H，톨외ô/여핸드폰의전원올꺼주십시오. 亡1]
덴훨표낸D 3교구 4교구 

1지역 1지역 5교구 6교구 
1지역 1지역 

2지역 2지역 
2지역 2지억 

3지역 
3지역 3지엌 3지엌 

4지염 4지역 
4지억 4지엌 

5지역 
5지엌 5지역 

5지역 6지역 
6지역 

7지역 
5지역 

7지역 
6지역 

8지역 7지역 

8지역 7지역 9지역 8지역 

9교구 10교구 11교구 12교구 
1지엌 1지역 1지엌 1지역 

2지역 
2지역 2지엌 2지억 

3지역 

4지역 
3지역 

3지역 
3지억 

5지역 4A 1역 
4지엌 

4지역 

6지악 5지엽 5지역 

7지역 5지역 

8지역 
6지역 6지엌 

6지역 
9지역 7지억 7지역 

10지역 8지역 7지역 8지억 

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 

여주소서. 
머 B 2층 좌석 배치 

13교구 1 4교구 1 5교구 1 6교구 17교구 17교구 
5팩111치력기 n치훼 π치략1 r;죄밀 íñ<i략 

[ 섬 · 기 · 는 J 분 ·를 ]쫓:경 11 ::: 11혔 11혔 11 혔 l !$:$ 
l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l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서광진 박인기 
선교위원징 성경연구원김 딩회 서기 17교구징 교구위원징 교뮤|원회 1교구 기획위원회 5교구 때H메부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장모용 오정헌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신교위원 봉A뻐원징 g땐부징 구쩨부징 째3교육위원장 3교구 대혁부 17교구 선교위원회 9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여국근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친잉위원장 3교구징 8교구징 새16교구징 몽A쩨원 15.교구 11교구 4교구 정년1부 16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유O댐김 g벤2부징 건축위원 밸루O짧때징 A방부징 8교구 6교구 7교구 2교구 10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이하영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법인운영위원 예배위원징 째정위원징 기획위원장 전도위원징 14.교구 외선부 12교구 13교구 ι 「드。T닙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최기홍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깅A써원징 기도원김 재2교육위원징 재1교육위원징 싱례부징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 찬양감독 강임구 
15교램 행정위원정 직능전도부징 세1펙부장 14교구장 

• 강 도 사 이정철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건축위원 신혼1엠부징 선교위원 진도위원 9교댐 · 여전도사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정연희 신똥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1때구장 딩회부서기 O맨찬S뺑 소밍!부정 1드。T님자。 9교구 4교구 3교구 14교구 17.교구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맴}누영찬g때정 실로잉찬S때징 E때부징 정년2부징 틱이부징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기브리뿔잉때징 뻗앨진S때징 에뼈부징 칭년1부징 행징위원 7교구 16.교구 12교구 2교구 11교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전은회 김영순 
중등3부장 유치부징 때배위원 1너니T닙I。i 중등1부징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고제승 김영은 
l 단기선교사 강기엽(삼|랭” 

ì‘EIT닝자d 영이부징 유년부징 중등2부징 유이부징 • 딘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씌링케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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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및뽑짧핍뽑편 
B낌 DD 口〕

새·가·족 을 환 영 합 니·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 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658 황경분 l 장년2부 669 오명옥 교역자 

659 김영순 8 교역자 670 정혜진 2 청년1부 

ωo 장훈 1 교역자 671 이중형 8 장년2부 오은경 (10) 

661 김은미 l 교역자 672 강성구 15 장년2부 심화민(10) 

662 잉현덕 교역자 673 장영주 15 장년2부 심화민(]이 

663 이회식 l 교역자 674 최향주 19 청년1부 

ω4 강선아 1 교역자 675 이순연 3 에스더 

665 권은미 1 교역자 676 정영주 2 청년2부 심효숙(2) 

666 최종철 1 교역자 6η 김원준 19 청년2부 

667 배소영 1 교역자 678 최우순 16 소앙부 

66B 하종철 1 교역자 

영k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링니다 


